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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라 데 데스피에세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나온 우리는 일

단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.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걸었고 낯선 

도시의 시각적 자극이 한꺼번에 쏟아져 상당히 피곤했기 때

문이다.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았다. 구글 검

색을 해 보니 호텔까지 걸어서 약 20분 거리라고 나왔다. 늦

은 점심식사를 소화시킬 겸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다. 

우리는 구글 지도가 가르쳐주는 대로 까예 데 스타시온 엔

그라시아(Calle de Sta. Engracia)라는 큰길을 따라 해가 기

울어져 가는 오후의 마드리드 거리를 걸어갔다. 주말 오후

인데도 거리는 한산한 편이었다. 파세오 데 헤네랄 마르티네

즈 깜포스(Paseo de General Martinez Campos) 길에서 왼쪽

으로 돌았다. 한참 걸어가는데 가로수 길에 붉은 벽돌담 집

이 하나 보인다. 특별히 주의 깊게 본 까닭은 벽돌담에 낯익

은 그림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.“어, 저건 호아

킨 소로야 그림인데?”호아킨 소로야 이 바스티다(Joaquin 

Sorolla y Bastida)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스페인 화가였다. 

그 화가 그림이 왜 벽돌담에 붙어 있을까? 아치형 입구 위에 

‘무세오 소로야(Museo Sorolla)’, 소로야 미술관이라고 써 있

다. 이게 웬 횡재인가? 소로야 미술관이 마드리드에 있다는 

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호텔에 가는 길에 나타나다니! 

한 번 가 보고 싶었으나 마드리드에 하도 가 볼 곳이 많아 차

례가 돌아올까 싶었는데 걸어가다가 바로 앞에 나타났으니 

정말 운이 좋았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다. 

“엄마는 여기 무조건 들어가 봐야 해!”나는 피곤해서 얼

굴이 핼쑥한 R 을 잡아 끌면서 미술관 입구로 들어갔다. 소

로야 미술관은 스페인 국민 화가로 추앙 받는  호아킨 소로

야 이 바스티다가 그의 가족과 함께 1911년부터 1923년까

지 살았던 가정집을 그의 사후에 미술관으로 개조한 마드

리드 역사 유적지 중의 하나이다. 유럽에는 예술가들의 생

가나 그들이 살았던 집들을 그들의 작품과 함께 그대로 보

존한 하우스-뮤지엄(House-Museum)들이 많은데 소로

야 미술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예라

고 한다. 

15. 소로야 미술관

아치형 입구로 들어서니 잘 가꾼 초록색 정원이 나타났다. 

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직접 가꾸기도 좋고 한가로이 거

닐기에도 딱 알맞은 크기의 예쁜 정원이었다. 소로야가 이 정

원에 앉아 파라솔 밑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. 정원을 따라 

죽 들어가면 집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 나오고 거기서 입장권

을 사서 들어가면 된다. 티켓 가격은 일인 당 3유로. 

소로야의 집은 3층 건물이었다. 일층에는 그의 화실과 주

방, 식당, 거실 등이 있고 이층과 삼층은 그와 가족들이 살

았던 침실들이 있는데 소로야 생전에 살던 형태를 최대한 보

존한 채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. 소로야와 그의 아내 

끌로띨드,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가 살았던 집은 크고 시원

하고 밝았으며 무엇보다도 소로야의 예술적 향취와 사랑하

던 가족들과 살았던 행복과 기쁨의 자취가 가득한 곳이었다. 

일층에 있는 소로야의 화실이 이 미술관의 하이라이트였

는데 높은 천정에 마루바닥으로 꾸민 넓은 화실에는 소로야

의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. 특히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 

높은 벽 한가운데 걸린 그의 대표작‘해변의 산책’이 한눈

에 들어 온다. 새하얀 드레스와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

로 멋지게 차려입은 두 여인이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바닷가

를 걷고 있는 모습을 넘치는 자신감과 함께 유려한 붓질로 그

려낸 소로야의 걸작인데 모델이 그의 아내 끌로띨드와 큰딸 

마리아라서 더욱 특별한 그림이다. 내가 참 좋아하는 그 그림

의 원본을 소로야의 화실에서 직접 보니 정말 감개무량했다. 

소로야의 자취가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 금방이라도 풍채 

좋은 스페인 화가가 어디선가 걸어 나올 것만 같은 소로야 

미술관에서 R과 나는 오랜 시간 머물렀다. 발렌시아에서 태

어나 햇살과 물결이 넘실거리는 빛의 화면을 창조해 낸 거장

의 집은 이제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미술관으로 변모해 

위대한 유산으로 남았다. 2020년 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

우연히 마주쳐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 준 소로야 미술

관은 뜻밖에 선사 받은 마드리드의 내 생일 선물로 오래 기

억에 남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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